
끝없이 가는 의문의 행진

(강박적 사고를 주 증상으로 하는 강박 장애)

그는 대학 1학년 때 누군가로부터 “너는 걸음을 일부러 그렇게 걷니?”라는 별 의미 없는 

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. 물론 당시의 그 질문 한마디가 그의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

기폭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.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날 이후부터 그의 머릿

속은 온통 “나는 왜 이렇게 걷지?”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버렸다. 그는 왠지 모르지만 그저 

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이 없는 장소를 택해 종일 걸어 보기도 하고 거울을 쳐

다보며 걷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. 물론 그런 행동들은 남들의 눈에 띠지 않게 은밀히 이루

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스스로의 생각에 고통 받는 ‘삐에로’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

치 채지 못 하였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생각은 비약(飛躍)하기 시작했다. 

“왜 사람들은 걸어 다니나?”

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‘의문의 행진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. 

“걸으면서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하나?” 

“사람을 만나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?” 

“걸을 때 팔의 각도는 45도가 좋은가 60도가 좋은가?”  

그는 그 생각들 외에는 아무 것도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색가(思索家)가 되어 버렸

다. 그는 강박적 사고(强迫的 思考)를 주 증상으로 하는 강박 장애 환자가 되어 있었던 것

이다. 

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생각은 “왜 사람의 뒷머리에는 눈 코 입이 없을까?”라는 더욱 더 엉

뚱한 것으로 발전해 갔다. 자신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도 



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한 생각들은 떨쳐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머릿속을 

맴돌고 있었다. 그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그 생각에 빠져 고통스럽게 지내 오다가 어느 

때부터인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시간만큼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고통에서 벗어날 

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. 그는 병적인 알코올 의존상태에 빠져들었다.




